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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第五游≫는 18세기 말 조선의 沈有鎭(1723∼미상)이 편찬한 현존하는 

가장 체계적인 조선 최초의 한자 자원해설서이다. ≪제오유≫는 해당 글자

의 자원을 철저히 밝히고자 하는 원형 중심주의를 지향하여 ≪說文解字≫

의 小篆體에 근거해 자형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한자가 

그러한 독음을 갖게 된 연유를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釋名≫의 “聲

訓” 전통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자원의 해석은 한나라 때의 주요 

자서인 ≪설문≫을 계승하고, 해당 한자가 해당 독음을 갖게 된 연유를 해

당 글자의 의미와 연계시키는 해석은 한나라 때의 ≪석명≫의 전통을 계

승한 것으로 보인다. 또 六書의 해설은 송나라 鄭樵(1104∼1162)의 ≪六

書略≫을 비롯해 명나라 魏校(1483∼1543)의 ≪六書精蘊≫ 등의 육서 이

론을 계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동시대에 출현한 중국 청나라의 연구 성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慶星大學校 中國大學, 韓國漢字硏究所 敎授



2 中國語文學 第60輯

444

과들과는 다소 차별성을 보인다. 특히 이러한 전통은 이후 조선말에 나온 

朴瑄壽(1821∼1899)의 ≪說文解字翼徵≫과 權丙勳(1867∼1943)의 ≪六書

尋源≫ 등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조선 시대 한자학의 중요 모델로 삼

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저작의 내용 전체를 상세히 살피려면 해당 저서의 체재를 체계적으

로 밝히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다. 그럼에도 ≪제오유≫

는 어떤 凡例도, 체재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학

계에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오유≫의 체재를 집중적으로 분석하

여 ≪제오유≫가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길잡이로 삼고자 

한다.1) 본 논문에서는 ≪제오유≫의 글자해석 체계를 자형 해석(표제자, 

구조 해석[釋構], 이체자), 자의 해석[釋義], 자음 해석[釋音], 引證, 기타 

등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또 연구 자료의 과학성을 담보하고자 ≪제

오유≫를 모두 전산화하였으며,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 통계숫자를 

제시하였다.2)

Ⅱ. ≪第五游≫의 글자해석[字釋] 체계

≪제오유≫의 글자해석에 관한 기본 체재는 대체로 標題字(楷書體-小篆

1) ≪第五游≫는 未完稿로 필사본이며, 1冊 103張으로 되었다. 1978년 1월 5일

∼3월 31일 國立中央圖書館에서 주관한 “國立中央圖書館展示室展示 古辭典展

示 目錄”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고, 2008년 연세대학교 李圭甲 교수에 의해 

학계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李圭甲, <第五游初探>, ≪中

國語文學論集≫49, 2008; 李圭甲, <≪第五游≫字形分析誤謬考>, ≪中國語文學

論集≫56, 2009; 河永三, <文化的 觀念이 漢字解釋에 미치는 原理--≪第五游≫
字釋을 通해 본 沈有鎭의 政治意識>, ≪中國學≫40, 2011 등이 있다.

2) ≪제오유≫는 현재 延世大學圖書館(http://library.yonsei.ac.kr)과 國立中央圖書

館 두 곳에 소장되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DDC: 

742.12 18; 古朝-41-73, 登錄番號16991; 沈來永 父 原撰, 沈來永 編, [刊寫

者未詳], 1792)를 저본으로 전산화하였으며, 두 판본 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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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자형 해석[釋形]-자의 해석[釋義]-구조 해석[釋構]-독음 해석[釋音]-

의미 파생[字義引申]-補充說明 등의 순으로 되었다. 이를 도표로 구조화하

면 다음과 같다.

標題字
楷書體 赤 匡 阝 票

小篆體 * *

釋形
與阜同. 或作

⻕.
篆作爂.

釋義 南方色也. 方器. 土山. 火飛也.

釋構
從大從火, 會

意.
象形. 象形.

從火, 從一, 從

囟. 自下漸上

之義. 從掬臼, 
救火遑之狀.

釋音

而蓋是南方朱

雀之色, 故雀

音, 俱是齒音.

而從枉省音. 
古作匚, 其形

方, 亦作筐. 故

方音, 見方註.

蓋山之無石者

土厚, 故厚音.

火焰搖掦, 故

搖音.

자의 파생

赤子、赤地, 

以色而言, 赤

族、赤貧, 皆

貧 乏 無 餘 之

意, 赤地之類

推, 與尺同.

阜財之阜, 盛

也; 孔阜之阜, 
也, 皆可類推. 
寺名之香阜、
蟲嗚之阜螽, 

亦是大義.

보충설명
本作�, 而省

作匡. 又作筐.

⻕是山字橫側

之形, 見阜註.

분류와 쪽수 億音類, 18b3) 工音類, 59a 檢字類, 2a 于音類, 84b

아래에서는 이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자형 해석(표제자, 구조 해

석[釋構], 이체자), 자의 해석[釋義], 자음 해석[釋音]을 비롯해 引證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3) 숫자는 원서의 쪽수를, a는 陽面(앞면), b는 陰面(뒷면)을 말한다.



4 中國語文學 第60輯

446

1. 자형 해석[釋形]

1) 표제자

≪제오유≫는 총 1, 535자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는데4), “표제자”를 보

면 ≪설문≫의 小篆體를 근거로 하고 이를 隸定한 해서체를 앞에다 내세

우고, 그 뒤에다 소전체의 원형을 배열해 두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서와 

소전체 자형을 서로 대조하도록 배려했으며, 소전체에 근거한 글자해석의 

근거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工音類”의 “70715)-亭” 이후로는 소

전체가 필사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제오유≫가 미완성 본이었음을 보

여준다.

심유진이 소전체를 표제자로 내세운 것은 자형의 해설을 고대 한자인 

전서에서부터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이와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洪良浩(1724∼1802)의 ≪六書經緯≫가 당시 쓰이던 今文, 

즉 해서체에 근거해 풀이한 것과는 대조적이며6), 이러한 인식은 그의 편

4) 중복자는 “丰, 他, 亹, 二, 乍, 夅, 敄, 曲, 服, 兀, 乃, 隶, 哉” 등이다.

5) 첫 번째 숫자는 원서의 分類(1은 檢字類, 2는 億音類, 3는 人音類, 4은 乙音

類, 5는 深音類, 6은 入音類, 7은 工音類, 8은 于音類, 9는 乃音類를 대표한

다)를 말하고 나머지 세 자리는 해당 분류 속에서의 글자 순서를 뜻한다. 예

컨대 ‘亭’은 工音類 71번째 글자라는 뜻이다. 이하 마찬가지이다.

6) 예컨대, ≪耳溪集≫ 권10, <六書經緯序>에는 이런 언급이 보인다. “몇 년 뒤 

중국으로 유람갈 일이 있었는데, 널리 육서의 학문을 구했던 적이 있다. 소위 

≪六書精蘊≫이라는 책을 구할 수 있었는데, 바로 명나라 때의 太常 魏校가 

찬술한 것이다. 글자는 1천여 자 정도 되었는데, 위로는 종정문의 흔적까지 거

슬러 올라갔고, 아래로는 전서와 예서의 변화까지 궁구한 것으로, 스스로 옛사

람들의 心法을 얻었다 했으니, 육서의 전통을 거의 다 갖춘 저작이라 하겠다. 

하지만, 그 책은 오직 고전을 위주로 하여 지금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지금의 시대에 살면서 지금의 글을 모두 없애는 것이 옳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後數年西游中國, 博求六書之學, 得所謂精蘊者, 卽皇明太常魏校所

撰也. 字凡千有餘, 上泝鐘鼎之積, 下求篆隸之變, 自謂得古人心法, 庶幾乎六書

之遺也. 然是書專主古篆, 今人多不可通, 居今之世, 乃欲盡廢今文可乎? 不可

也.”라고 했다. 또 이렇게 말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문자의 변

화는 대단히 심한데, 어찌 모두 옛것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문자의 변화는 바로 때의 변화요, 때라는 것은 하늘이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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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동기에서 였볼 수 있다. 그의 아들 沈来永이 쓴 <跋>에 의하면, 심유진

은 ≪제오유≫라는 책의 이름이 공자가 말한 “육예에서 노닌다(游於藝)”는 

말에 근거하고 문자가 육예에서 다섯 번째를 차지한다는 뜻에서 왔다고 

했다.7) 또 그 때문에 평소 “문자 연구가 육예에 포함된 것이 어찌 그냥 

그리된 것이겠는가?(書之爲藝, 豈徒然乎哉)”라고 생각해 왔으며, 그래서 

“글자의 획은 이치에서 나오고, 글자는 획에서 나오며, 독음은 글자에서 

나온다(畫生於理, 字生於畫, 音生於字.)”라고 여겨왔고, 그 때문에 글자의 

필획, 구조, 본래 의미, 독음의 내원 등을 일일이 고석하려 했던 것인데, 

그러려면 <설문해자≫의 소전체에 근거하여 풀이하는 것이 가장 정통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인용한 소전체는 결코 모두 정확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李圭甲 교수는 ≪제오유≫의 小篆字形 분석을 통해 ≪제오유≫에 

열거된 소전 자형에는 “非文字 字形을 文字化한 예”, “異體字를 標題字로 

삼은 예”, “小篆 字形의 誤謬” 등 적잖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함

는 바이다. 궁실에서 수놓은 예복을 입으며 살던 것을 둥지 집에서 가죽옷을 

입으면서 살게 할 수 없는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그런데 어찌 오직 문자만 그

러하지 않겠는가? ≪易傳≫에서 ‘때를 따라 변화시켜 도를 따른다. 변하지 않

는 것은 道뿐이로다.’라고 했다. 주자께서도 ‘氣로써 形을 만들며, 理 또한 이

에 의해 만들어진다. 形이 이미 만들어졌을진대 理는 그것을 따라서 기거하게 

된다.’라고 하셨다. 그런즉 어찌 지금과 옛것에 구분이 있겠는가? 나는 물상에 

근접함으로써 이치를 밝히고자 할 뿐이로다”.(或曰文之變極矣, 曷不盡反諸古

歟? 余曰, 文之變卽時之變也, 時者天之所爲也. 宮室黼黻之不可爲巢居皮衣也久

矣. 獨文字乎哉! 易傳曰, 隨時變易以從道, 不變者道也. 朱子曰, 氣以成形, 理亦

賦焉, 旣形矣, 理從之寓, 奚今與古之辨哉! 吾以卽象以明理而已.)” 이는 홍량호

가 과거보다는 현재를 중시했고, 그래서 자원을 해석하면서 당시 유행하던 해

서체에 근거했음을 보여준다. 홍량호는 1777년 한반도의 최북단 境興 땅으로 

귀양 가 3년간 머물면서 이 책을 완성했고, 복직 후 두 차례 중국으로 사신을 

다녀왔는데, 첫 번째는 1782년(정조 6) 冬至兼謝恩正使 鄭存謙과 함께 부사의 

자격으로 다녀왔고, 두 번째는 1794년(정조 18) 冬至兼謝恩使의 정사 자격으

로 부사 鄭大容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다.

7) “第五游, 游於藝之義, 書於六藝居其第五也.”(沈來永, <第五游跋>). 또 吳載純, 

<第五游跋>에서는 “書居六藝之五, 夫子有游藝之訓.”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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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 변형한 소전체의 예로 冸, 偪, 丿, 旡, 卂, 式 , 生 등 7글자를 제시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이 책의 자형 분석, 初文과 後起字의 관계

에 대한 해석, 音義 생성과정 등을 더 깊이 살핀다면 이 책의 가치를 결코 

깎아내릴 수 없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8) ≪제오유≫에서 인용

한 小篆字形과 ≪說文≫ 小篆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분석한 연구가 더 필

요해 보인다.

2) 구조 해석[釋構]

≪제오유≫에서는 주로 한자 구조의 유형을 전통적인 “六書”의 명칭을 

동원해 분석했다. 하지만, 象形과 諧聲(形聲)을 제외한 指事, 會意, 轉注, 

假借 등은 ≪설문≫에서의 의미와 다소 달라 보인다. 예컨대, 象形과 대칭

하여, 사물의 추상적 의미를 형상한 것을 指事로 보았고, 파생의미의 결합

을 會意로 보았으며, 區別字9) 간의 관계를 轉注로 보았으며, 字義의 파생

을 假借로 본 것이 그렇다. 

그런가 하면, “육서”의 명칭을 사용하여 직접 지칭하지 않은 채 ≪설문≫

의 “從某” 형식의 구조를 동원해 해당 글자의 구조적 속성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회의구조는 “從某從某”로, 형성구조는 “從某某音”, “某義某音”, 

“從某從某, 某音”, “從某省, 某音”, “某省聲” 등을, 지사 겸 형성은 “指事

兼諧聲”으로, 상형 겸 회의는 “象形兼指事”로, 회의 겸 형성은 “意兼聲”이

나 “會意兼諧聲” 등의 형식을 사용했다. 이외에도 “與某字之上/下/外/頭”

나 “與某字不同” 등의 형식으로 자형 구조를 분석하기도 했다.

8) 李圭甲, <≪第五游≫ 字形分析誤謬考>, ≪中國語文學論集≫ 56, 2009, 23∼24쪽.

9) “하나의 한자가 파생이나 가차에 의해 용법이 분화되면 편방을 더하여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편방이 더해진 글자를 모두 ‘구별자’라 한다”. 蔣紹愚(저), 

李康宰(역), ≪고대중국어어휘의미론(古漢語詞彙綱要)≫, 차이나 하우스, 2012, 

3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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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통적 “六書” 명칭을 이용한 해석

[1] 象形: “象形”이라는 이름으로 글자구조를 해석한 경우는 총 112예

가 보이는데,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1002-丶: 小黑也. 象形. 有自小漸大之義, 漸音. 丶之爲點, 後人之層加也. 

或曰與主通, 而主之點尖頭直上, 與釘相混, 而釘之點圓而無角. 古人之訓

解多端而皆泥. 丹、主等字屬於此部. 

1006-冫: 水結也. 水結時有層, 象形也. 層音. 冰本字, 或曰冰、凝本字. 

1008-犭: 與犬同. 吠盜獸犬之走, 其耳覆額, 故象形. 效犬者左牽, 故牽. 上

聲. 

그런가 하면 “從某之半”이라는 형식으로 상형자를 풀이한 예도 있다.

1013-歹: 亦作�. 從冎之半, 冎是剔肉置骨, 歹是過於冎而所餘只筋, 屬於骨

之形. 剔殘之際, 其聲斡, 斡音. 亦作歺、�. 

[2] 指事: “指事”라는 말로 글자구조를 해석한 경우는 총 26예가 보이

는데,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1001-丨: 一之用也. 囟在人體最上, 故自下而上爲囟音. 自上而下有�卻之

義, 故爲�音. 个、丫等字屬於此部. 指事也. 

1003-丿: 蓋舉首申體而至於地之形也. 有拖曳之義, 故曳音. 指事也. 乃、乂

等字屬於此部. 

1016-爿: 木是全木, 而割其半, 則右爲片, 左爲爿. 不得自立. 人有疾病, 倚

着於牀, 故牀字及疾、病字皆從爿. 木則見傷, 故傷音. 古人曰象形, 謂之

指事可也. 

이외에도 “象形兼指事”라는 말로 구조를 해석한 예가 3차례 보인다.

8003-又: 㪅也. 右手之形. 三指者, 手之列多, 略不過三也. 左則與右相反, 



8 中國語文學 第60輯

450

既有左, 又有右, 爲㪅義. 右手食, 食爲先, 故口音. 象形兼指事也. 凡字

之從又者, 皆爲手持之義. 

1072-亼: 古集字, 三合會集之形. 亦作纰. 入音. 象形兼指事也. 

4079-卩: 符卩也. 象骨形. 半在內, 半在外之義也. 骨卩可以屈折, 故折音. 

象形兼指事也. 

또 “指事兼諧聲”의 형식을 사용한 경우가 1例 보인다. 

1037-攴: 與扑同. 小擊蓋箠撻也, 又右手也. 卜音. 指事兼諧聲也. 

[3] 會意: “會意”라는 이름으로 구조를 해석한 경우는 총 255例 보이는

데, 대표적인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021-朿: 木�也. 象木之有�, 會意. 以其善刺, 故剚音. 

1043-辵: 乍行乍止, 此會意. 而進、退、通、�等字皆從此. 着足而行, 故着

音. 

1046-枼: 或曰卽葉字. 從世, 象木葉交疊之形, 疊音. 一世謂之葉, 可類推. 

會意也. 

이외에도 “從某某”, “從某從某”, “從某從某從某”, “從某省, 從某”, “從某

省, 從某省” 등의 형식으로 구조를 해석한 예도 모두 會意 구조에 속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從某某”: 1048-寽: 一手持物, 一手取之也. 從爪、又, 一成字, 會意. 所

持有物, 故物音. 

② “從某從某”: 1024-�: 治也. 凡有授而後有受者. 上爪, 授者之手也; 又, 

持也, 此受者之手也. 故受字從爪、從又, 冖者, 授受之間也. 呂卽幺也, 

此從糸而省, 卽絲也. 合而觀之, 則衆手治絲之義也. 

③ “從某從某從某”: 4039-刷: 拭也. 從人, 從巾, 從刀. 巾以拭之, 刀以刮

之, 會意. 刮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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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從某省, 從某”: 1090-畗: 古福字. 從高省, 從田, 高有尊之義. 田, 所以

厚生也. 會意. 福之加人, 如身之被服, 服音. 

⑤ “從某省, 從某省”: 1147-臥: 監之上也. 監, 臨下也, 從臨省, 從衆省. 會

意. 臨音. 

[4] 諧聲: ≪第五游≫에서는 “形聲” 대신 “諧聲”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

며, 총 12例가 보인다. 

1026-肙: 小蟲也. 從肉. 口, 篆作○. 圓音. 諧聲. 

1054-夋: 小進也. 從夊, 從允. 允音, 一次清, 一不濁, 諧聲. 與逡同. 

1055-坴: 高塏也. 從土, 從�. �音, 諧聲. 

그리고 다음처럼 “從某某音”의 형식으로 해석한 경우도 諧聲 구조에 속

한다.

2010-玨: 篆則從人作珡, 古琴字. 禁人之邪心, 故從人, 禁音. 雙玉, 蓋琴之

具也. 各有其美, 故各音.

이 밖에도 “某義某音”, “從某從某, 某音”, “從某省, 某音”, “某省聲”(1

例), “某省音”(35例), “意兼聲”(2例), “會意兼諧聲”(1例) 등의 형식을 사용

한 예도 해성구조에 속한다.

① “某義某音”: 2026-黓: 黑色也. 黑義, 弋音. 

② “從某從某, 某音”: 3132-吻: 口邊. 從口, 勿音, 俱以微爲母.

③ “從某省, 某音”: 5008-金: 寶也. 金者位於西, 故其色白. 象於土, 故從

土、從卝(與礦同, 與丱不同)省, 金屑之在土中也. 今音. 

④ “某省聲”: 1089-�: 與㚆同, 作復. 行故道也. 畗省聲. 

⑤ “某省音”: 2134-責: 求也. 從貝, 會意. 棘省音. 求之極, 則有誚責之義, 

欲免人之誚責, 則爲任也之義. 

⑥ “意兼聲”: 1080-巠: 本作㸒. 水脈也, 一地形也. 川在地下, 脈絡相通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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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 或曰�, 北方生水之. 意兼聲. 與經、陘通. 

⑦ “會意兼諧聲”: 1096-㸒: 貪濫也. 從爪, 刮取之義; 從壬, 亦多取之義. 壬

音. 會意兼諧聲. 篆或從人作�, 非. 

[5] 轉注: “전주”라는 이름으로 구조를 해석한 경우는 2例가 보인다. 

8168-以: 用也. 已者, 止也, 從反已爲用, 仍以已爲音. 轉注也. 

8180-住: 止也. 人義, 主音. 馬則爲駐, 木則爲柱, 轉注也.

≪설문ㆍ서≫에서부터 정의된 전주에 대해서는 형체 중심의 해석, 의미 

중심의 해석, 형체와 의미를 한 고려한 해석 등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

다.10) ≪제오유≫에서 제시된 “전주”의 예가 많지 않아 정확히 고찰하기가 

쉽진 않지만, 위에서 제시된 以와 已, 住와 駐와 柱의 관계로 볼 때, 심유

10) 형체의 해석에 치중한 학파를 主形派라 하는데, 청나라 江聲(1721∼1799)이 

대표적이다. 그들은 ≪설문ㆍ서≫의 “建類一首, 同意相受”라는 정의에 대해 여

기서 말하는 ‘類’는 ‘부류’, 즉 ≪설문≫에서 설정한 5백40개의 부류를 말하며, 

‘首’란 함께 귀속된 글자들의 대표자(즉 부수)를 말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

서 전주를 동일한 부수를 의미부로 삼는 동시에 의미가 같은 글자 간의 관계

로 보았다. 둘째, 의미의 해석에 치중한 학파를 主義派라 하는데, 南唐 徐鍇

(900∼974)와 청나라 戴震(1723∼1777)과 段玉裁(1735∼1815) 등이 대표적이

다. 그들은 전주의 해석을 가차와 대응시켜 이해해야 하는데, 가차라는 것이 

한 글자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주는 한 의미에 대

해 여러 글자가 존재하는 것을 일컫는다고 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글자 간에 

상호 뜻풀이[互訓] 가능한 글자들은 모두 전주로 간주하였다. 예컨대, ≪이아

ㆍ석고≫편에서 始, 初, 哉, 首, 基, 肇, 祖, 元, 胎, 俶, 落, 權輿 등이 모두 

‘처음’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들은 ‘처음’이라는 개념에 대한 각

각의 다른 표현법으로, 이들 간의 관계를 전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소리와 의미의 해석에 함께 치중한 학파를 主聲義派라 할 수 있는데, 청나라 
章太炎(1869∼1936)이 대표적이다. 그들은 문자라는 것이 유성언어의 기록이

라는 문자의 본질적인 측면에 착안하여, ≪설문ㆍ서≫에서 말하는 ‘類’란 ≪설

문≫의 5백40부수가 아닌 ‘聲類’를 말하며, ‘首’란 오늘날의 語根을 말한다고 

했다. 예컨대, ‘老’와 ‘考’는 고대 한자음에서 함께 ‘幽’부에 속해 있으며, 서로 

互訓 가능하므로 이들을 전주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河永三, ≪漢字의 世界≫,

늘함께, 1998, 78∼8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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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 소위 “구별자” 간의 관계를 전주로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설문≫

에서 “以는 쓰다는 뜻이다. 已를 반대로 뒤집은 모습이다.(以, 用也. 從反

已.)”라고 풀이한 以는 已와 독음이 같은데, ≪제오유≫에서는 以가 쓰이

다[用]의 뜻을 가졌고 已는 그만두다[止]의 뜻을 가졌으며, 쓰다[用]는 뜻

을 가진 以는 그치다는 뜻을 가진 已를 뒤집은 모습이라 할 수 있다고 했

는데, 이는 별도로 다른 글자를 만든 “구별자”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또 

멈추다, 자리잡다는 뜻을 가진 主11)에서 파생한 住는 사람[人]이 자리를 

잡고[主] 사는 것, 駐는 말[馬]이 한 곳에 머무는[主] 것을, 柱는 어떤 물

체가 자리 잡아[主]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나무[木]를 말한다. 그렇다면 

이는 主라는 本源字에다 용도와 의미의 구별을 위해 편방을 바꾸어 더한 

“구별자”에 속한다 할 수 있다.12)

[6] 假借: 심유진은 가차를 순수한 음차의 개념이 아닌 의미의 파생을 

보았다. 그래서 의미의 파생으로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지면 이를 전주로,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지지 않고 한 글자 속에  영역이 다른 義項이 존재

할 경우는 가차로 보았다. 이러한 예는 총 9例가 보인다.

2036-革: 變也. 蓋一世三十秊而道㪅, 故從三十, 又從臼, 臼音. 爲變革之革, 

而爲卦名. 獸皮之去毛亦曰革, 蓋皮之去毛而爲革, 如人道之一變故也. 或

曰�羊之皮去毛而肋見, 迂泥難通. 從前, 則皮革之革, 假借也. 

8409-矦: 亦作帿. 射布也. 厃象人張布之形, 從矢, 會意. 巾, 後人所加也. 

射必有偶, 故偶音. 天子射熊矦, 諸矦射虎矦, 蓋選賢也. 中者獲爵, 故爲

公矦之矦, 假借也. 

11) 主는 고대한자에서 古陶文 簡牘文 說文小篆로 그려, 원래 등잔 

대와 등잔 받침과 불꽃 심지를 그렸다. 그것이 등잔불의 핵심이라는 뜻에서 

핵심, 주인, 주류 등의 뜻이 나왔으며, 다시 가장 중요한 것, 주장, 주의 등의 

의미도 나왔다. 이후 ‘주인’이라는 뜻으로 쓰이자, 다시 火를 더한 炷로 구분

했다.

12) 區別字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는 蔣紹愚(저), 李康宰(역), 앞의 책, 349∼362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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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1-才: 人有可用之能也. 蓋削木去枝則爲才可用, 如人之有才可用. 借爲

才能之才, 假借也. 木才則加木以別之. 木以見削爲灾, 故灾音. 又曰才是

草木始生之形, 故有纔字義, 與纔通.13)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革”에 대해서는 변혁과 가죽이라는 뜻이 

있는데, 동물 가죽의 털을 제거하는 모습에서 “가죽”의 뜻이 나왔고, 다른 

용도의 피혁 제품을 만들고자 가죽에서 털을 제거하여 “변형”시키듯, 세상

은 한 세대 즉 30년이면 한번 크게 변한다는 뜻에서 “변화”의 뜻을 가진

다고 보았는데, 그 근거는 “革”의 구조를 소전체에 근거해 두 손을 형상한 

臼와 十이 셋 모인 모습(위의 卄과 아래의 十)으로 푼 것이었다. 또 “侯”

의 본의를 베로 만든 “과녁”으로 보았으며, 고대 사회에서 활쏘기는 제후

들의 전유물이었기에 “제후”의 뜻이 나온 것으로 보았다. 그런가 하면 

“才”에 대해서도,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 木에서 한쪽 가지(오른 삐침)가 

제거된 것을 才로 보았고, 기물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 목재이듯, 인간

사회에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사람의 “재주”라는 뜻이 나온 것으로 보았

다. 이렇듯, 심유진이 말한 “가차”는 의미의 파생으로, 令(모자를 쓴 사람

의 모습에서 ‘우두머리’의 뜻이, 다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뜻에

서 ‘명령’의 뜻이 나왔다)과 長(머리를 길게 풀어헤친 사람의 모습에서 ‘길

다’의 뜻이, 다시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든 사람이고, 정착 농경을 위주로 

했던 고대 중국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었다)을 가차의 

대표적 예로 제시했던 ≪설문ㆍ서≫의 원래 의미를 충실하게 지킨 것으로 

보인다.

13) 이외에도 “3027-斤: 斧斤之斤, 假借也.”; “4016-聿: 發語之際, 其聲如聿. 仍

爲語辭, 假借也.”; “8040-自: 從也. 古作鼻. 自, 鼻篆形. 人之成體, 從鼻而生, 

有從義, 蓋以是也. 以從之義行于世, 鼻字加畀而別之. 自字, 蓋假借也.”; “8065 

-氏: 蓋氏族之氏, 假借也.”; “8080-而: 語辭, 蓋假借也.”; “8081-耳: 與已通, 
爲語辭, 此則假借也.” 등의 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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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육서” 이외의 형식을 이용한 해석

글자 구조를 해석하면서 이상에서처럼 전통적인 “육서” 명칭을 동원하

지 않고 “與某字之上/下/外/頭”나 “與某字不同” 등과 같이 다른 형식을 

사용한 예도 자주 보인다.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與某不同”라고 한 경우는 총 52例가 보이는데, 이는 유사한 글자 

간의 구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

어보면 다음과 같다. 

8025-與: 與學字上不同也. 

1027-㚔: �字從此. 與幸不同. 

1028-纪: 與雚不同. 從艸則草名. 

1031-屰: 或曰古逆字, 又曰古㦸字. 與�不同. 

1034-釆: 與采不同.14)

[2] “與某字之上/下/外/頭”이라고 하여, 어떤 글자의 윗부분, 아랫부분, 

바깥부분, 머리부분 등의 식으로 풀이하였는데, 字素로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某字之上”(16例): “1108-㫃: 旌、旗等字之上.”; “1119-㕚: 蚤字之上

也.”; “1144- : 祭字之上也.”15)

② “某字之下”(2例): “1159- : 雋字之下.”; “1162-㕯: 此商字之下也.”

14) 이외에도 8034-麻; 8046-二; 1014-王; 1038-几; 1045-亘; 1049-旡; 1052-

夂; 1053-夊; 1066-雈; 1086-匸; 1100-昜; 1104-�; 1106- ; 1109-

耂; 1110-匕; 1113-卝; 1116-癶; 1117-㚘; 1126-绡; 1142-丯; 1176-

�; 1181 -朁; 1203-�; 2011-曲; 3036-身; 3053-段; 3169-萑; 3176-

耑; 4001-乙; 4015-穴; 5007-甘; 5008-金; 5068-臽; 6016-廿; 6033-
夾; 7119-兢; 7168 -卬; 425-殳; 8430-它; 8458-母; 9029-己; 7070-
京; 8072-瓜; 8108-鼠; 8239-胄; 8285-卲; 8286-邵 등의 예가 있다.

15) 이외에도 1104-�; 1106-; 1109-耂; 1116-癶; 1123-绠; 1124- ; 

1126 -绡; 1128-绣; 1129-绤; 1133-绥; 1134-绦; 1137-疒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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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某字之外”(2例): “1168-�: 鄉字之外也.”; “1183-凵: 凶字之外.”

④ “某字之頭”(1例): “1169-丄: 爲字之頭, 故頭音. 義闕, 蓋不成字也.”

[3] “或曰”: ≪제오유≫에서 “或曰”이라고 한 예는 총 55例 출현하는데, 

그중 글자의 구조나 형체에 관한 해석은 23例로 다음과 같다.

1006-冫: 水結也.……或曰冰、凝本字. 

1031-屰: 有�兵也. 象形.……或曰古逆字, 又曰古㦸字. 與�不同. 

1040-�: 治也.……或曰服本字.16)

3) 이체자[重文]

표제자의 근거로 제시한 소전체와 다른 형체(이체자)가 있을 경우에는 

“某作某, 或作某, 亦作某, 古某字, 某本子, 本作某, 同某, 俗某, 某字之上

(外/頭), 與某不同” 등의 술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

피면 다음과 같다.

(1) 本字: 어떤 글자의 본자라고 풀이한 경우로, 구체적 방식은 다음과 

16) 이외에도 다음의 예들이 보인다. 1046-枼: 或曰卽葉字. 1065-彔: 或曰古稑字, 

或曰禾麥下垂之形, 或曰刻木彔彔, 皆近傅會. 1085-匚: 受物之�, 形之方者也. 

方音. 或曰古方字. 1093-菐: 莘之譌.……或曰亦作業, 與篆畫同. 1121-襾: 或曰

古覆字. 1161-䇂: 與愆同. 蓋辠之省也. 或曰立之下畫, 短十之橫畫長, 則爲干

犯之干. 2004-亦: 又也. 本作�, 象人左右兩腋形.……或曰亦, 古掖字. 2024-

夕: 暮也. 日斜形. 或曰夕時則月生於西, 從月之半. 2043-束: 縛也. 象束縛之

形.……或曰非口, 宜從口. 3047-半: 物中分. 從八, 從牛. 牛是大物, 故可以分. 

或曰不必從牛. 3048-官: 宦也. 宀象屋宇之形; 下從�, 古堆字, 猶衆也, 會

意.……或曰宀下從二圓, 二園, 古環字, �, 環音. 若然則只從宀, 不足爲�字之

義. 7005-用: 可施行也.……. 或曰古鐘字. 7044-同: �也. 或曰, �, 冃之省; 

或曰重覆之形, 皆近傅會. 7232-厷: 臂也. , 篆作右, 或曰左, 毌論左右, 臂

則一也; 厶象臂上一節之形. 8048-土: 地之質也.……或曰下一畫短, 古下字從下

而生也. 8075-矢: 弓之所發.……或曰從半竹. 8083-臼: 舂具.……或曰臼之齒

形. 臼形如口, 口音. 8151-乍: 暫也. 從兦, 從一. 一者, 有所礙也. 有礙則暫

止, 或曰其畫一俯一仰, 乍進乍退之義也. 8452-喿: 鳥羣鳴.……或曰鳥口當作▽. 

9059 -依: 循也.……或曰與㐆同, 㐆, 反身, 相依之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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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① “某, 某本字”(24例): 1033-�, 頤本字; 8010-佗, 他本字; 1006-冫, 冰

本字, 或曰冰、凝本字; 1022-�, 榛本字; 1033-�, 頤本字; 1034-釆, 

辨本字; 1040-�, 或曰服本字; 1042-巛, 川本字; 1064-㕣, 兗本字; 

1068-�, 派本字; 1070-丮, �本字; 1076-叕, 綴本字; 1083-壬, 挺本

字; 1173-网, 網本字; 1175-鬥, 鬪本字; 1185-䙴, 遷本字; 1196-�, 

巖本字; 2018-尗, 菽本字; 2028-服:……�, 蓋被之省, 而字書謂之服本

字; 5020-侌, 陰本字; 8339-啚, 鄙本字; 8446-処, 處本字; 8447-�, 

反卩, 奏本字; 9058-來: 來之本字, 牟名之來, 知者甚尠, 作字書者亦以

來屬人部; 9074-債: “本作債, �, 責本字”. 

② “本作某”(26例): 8001-于, 本作亏; 8146-所, 本作所; 1023-㬎, 本作�, 

古顯字; 1030-倝, 本作 ; 1045-亘, 本作亘; 1078-�, 本作�; 

1080-巠, 本作㸒; 1152-巩, 本作�.; 1157-廾, 本作艹; 3005-展, 

本作㠭; 3137-唇, 本作脣; 4029-决, 本作決; 4069-瘚, 本作欮; 

4075-跋, 本作犮; 5007-甘, 本作�; 5050-㘅, 本作銜; 7097-�, 本

作並; 8358-嗅, 本作齅; 8378-噪, 本作喿; 8444-勾, 本作句; 9005-

夬, 本作叏; 9015-丐, 本作匃; 7019-衆, 本作眾; 8103-滷, 本作鹵; 

8245-處, 本作処; 8269-効, 本作效. 

(2) 今字: “今作某”라는 형식을 사용하였으며, 총 4例가 등장한다. 

1172-尢, 今作尩, 從枉省; 2116-斥, 今作㡿; 7131-凝, 古作冰, 今作凝; 

8098-首, 古作�, 蓋象形, 而亦作⻡, 今作首, 皆髪生之形. 

(3) 古字: 어떤 글자의 고자라고 풀이한 경우로, 구체적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古某字”(37例): 7222-夌, 古陵字; 7231-囪, 古牕字; 8144-且, 古俎字; 

1019-镸, 古長字; 1025-�, 古堆字; 1028-雚, 古鸛字; 1060-冋, 古作

冂; 1072-亼, 古集字; 1077-夅, 古降字; 1081-褱, 古懷字; 1088-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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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燎字; 1090-畗, 古福字; 1092-�, 古育字, 㜽古子; 1095-關, 古笑

字; 1097-�, 古淵字; 1110-�, 古化字; 1115-爪, 古掌字; 1120-�, 

古災字; 1125-與, 古與字; 1138-厃, 古危字; 1139-氣, 古氣字; 1149-

臤, 古賢字; 1163-冂, 古坰字; 1164-勹, 古包字; 1165-囗, 古圍字; 

1177-�, 古隱字; 1179-兂, 古簪字; 1188-爯, 古穪字; 1194-㐬, 古育

字; 3174-昚, 古慎字; 3176-耑, 古端字; 4008-厀, 古膝字; 7002-享, 

古亨字; 8428-咼, 古剮字; 8430-它, 古蛇字; 8436-無, 古無字; 9025-

辠, 古罪字. 

② “古作某”(55例): 7212-靈: 零古作霝; 7225-匡, 古作匚; 8024-覆, 古作

襾; 8040-自, 古作鼻; 8051-子, 古作㜽; 8119-妻: �, 古貴字; 8127-

麗: 從兩頭, 故古作麗, 後人加人; 8148-主, 古作丶; 1051-咅, 古作㕻; 

1060-冋, 古作冂; 2080-櫃, 古作匵; 2104-叔, 古作尗; 2108-睦, 古作

�; 2109-曲, 古作 ; 2117-逐, 古作逐; 2123-冊, 古作�; 2133-

嗇, 古作嗇; 3029-文, 古作彣; 3073-伸, 古作申; 3095-兗, 古作㕣; 

3101-准, 古作準; 3125-原, 古作�; 4009-膝, 古作厀; 4037-別, 古

作�; 5056-�, 古作�; 5060-陷, 古作臽; 6027-集, 古作雧; 7011-

掌, 古作可; 7095-倂, 古作幷; 7125-終, 古作終; 7131-凝: 古作冰, 

冰古作仌; 7201-象, 古作爲; 7208-皇, 古作皇; 8205-俯, 古作頫; 

8412-憂, 古作�; 8413-叟, 古作叜; 8452-喿: 如三隹之在木爲集. 古

作雧; 9001-乃, 古作�; 9009-蓺, 古作埶; 9013-乃, 古作�; 9022-

材, 古作才; 9023-世, 古作卅; 9046-箕, 古作�; 9073-催, 古作�; 

9078-儈, 古作會; 9093-剃, 古作鬀; 9104-櫃, 古作匱; 9130-疑, 古

作�; 7024-筐, 古作匡; 7064-中, 古作中; 8079-羽, 古作羽; 8093-

阜, 古作�; 8098-首, 古作�; 8233-兕, 古作�; 8279-匜, 古作也. 

(4) 或字: 어떤 글자의 혹자라고 풀이한 경우로, 구체적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或作某”(4例): 1012-阝, 或作⻕; 1059-冘, 或作冘豫之冘; 8431-婁, 

或作寠; 7023-方, 或作匚. 

② “亦作某”(5例): 1013-歹, 亦作�. 亦作歺、�; 5043-啗, 亦作噉; 5044 

-噉, 亦作啖; 8409-矦, 亦作帿; 9119-啼, 亦作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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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又作某”(3例): 7225-匡, 又作筐; 1088-尞, 又作尞; 9001-乃, 又作弓. 

④ “且作某”(1例): 8432-寠: 貧乏也. 貧家之狀先見於屋室, 故從宀. 音義見

婁註. 且作窶. 

(5) 通用字: 통용자에 대해서는 주로 “通作某”라는 형식을 사용하였는

데, 총 38例가 보인다. 

7230-匆, 通作忽; 1089-�, 通作復; 1102-冖, 通作冪; 2076-勣, 通作績; 

2090-嗀, 通作䐨; 2094-嘿, 通作默; 2095-噩, 通作愕、作咢; 2107-

掬, 通作匊; 3081-傘, 通作�; 3149-喚, 通作奐; 3153-嗔, 通作謓; 

3160-囋, 通作讚; 4057-哲, 通作喆; 4062-喆, 通作哲; 6011-協, 通作

劦; 6023-喋, 通作啑喋之喋; 6025-囁, 通作讘; 7132-况, 通作況; 

7160-怱, 通作悤; 7163-牕, 通作窓; 7164-窻, 通作窓; 7179-㕼, 通作

詾; 7187-嗈, 通作噰; 8349-喻, 通作諭; 8350-喎, 通作咼; 8375-嘼, 

通作畜; 8380-嚆, 通作髇; 8395-哥, 通作歌; 8453-敖, 通作遨; 9006-

凷, 通作塊; 9040-胎, 通作台; 9089-愷, 通作豈; 9090-凱, 通作豈; 

9115-咳, 通作欬; 8281-篚, 通作匪; 8300-叩, 通作扣; 8317-呴, 通作

喣; 8325-咨, 通作諮. 

(6) 俗字: 어떤 글자의 속자라고 풀이한 경우로, 구체적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俗作”(22例): 7227-㫄, 俗作旁; 7228-尨, 俗作狵; 8137-頫, 俗作俯, 

非; 1060-冋, 俗作坰; 1100-昜, 埸俗作埸; 1103-统, 俗作橐; 1133-

, 俗作履; 2083-卻, 俗作却; 2113-莫, 俗作暮; 3110-歬, 俗作前; 

3138-脣, 俗作唇; 4072-卒, 俗作�; 5050-㘅, 俗作衘; 5051-參, 俗

作叅; 5058-巖, 俗作岩; 5064-冄, 俗作冉; 6008-倢, 俗作婕, 非; 

6009-劫, 俗作刧, 非; 7008-莽, 俗作莾; 7152-賸, 俗作剩; 7206-

牆, 俗作墻; 8211-做, 俗作字. 

② “俗某字”(4例): 8009-他: 俗佗字, 解見佗註(重出); 8011-蛇: 俗它字, 

解見它註; 8104-塷: 俗鹵字, 音義見鹵註; 9046-箕: 簸榖器……後人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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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上加竹爲俗箕字. 

③ 이외에도 다음처럼 “俗某”, “俗之某”, “俗省作”, “俗也”라고 한 경우도 

보인다.

1050-咼: 俗喎. 口戾, 會意. 冎音, 與和通. ≪淮南子≫“和氏”謂之“咼

氏”. 

1078-�: 本作�. 俗之從巛, 非小貝也. 貝之小者, 故爲�瑣之瑣. 會意. 

貝音. 

2123-冊: 編簡也, 古作�. 古者施之於臣下而已, 後世祭享、加謚皆用之. 

5001-㴱: 一長一短, 中有二編之形. 俗省作冊. 諸亻受符命於天子, 責之

以識事, 故責音. 省形. 

3009-绳: 俗以朕相混. 

5001-㴱: 邃也. �自有㴱義. 從水者, 蓋水㴱之義也. 音義皆見�註. 㴱

之從罙, 俗也, 非. 

(7) 篆字: 소전체로 글자의 형태를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篆作某”라

는 형식으로 풀이했는데 총 14例가 등장한다.

7232-厷, 篆作右; 8115-乍, 篆作�; 1026-肙, 篆作○; 1139-气, 篆作三; 

1185-䙴, 篆作 ; 2114-卓, 早篆作�; 3017-天, 古篆作三, 上覆之

形也; 6016-廿, 丌, 篆作 , 不同; 7002-享, 篆作 ; 7168-卬, 篆

作兩人相對之形; 8414-畱, 卯篆作丣, 酉篆作丣; 8445-票, 篆作爂; 

9035-齊, 篆作亝; 9045-其, 篆作�. 

(8) 省字: 생략된 자형에 대해서는 “省作某”라는 형식을 사용하였는데, 

총 12例가 보인다.  

7225-匡: 本作�, 而省作匡. 

8135-纍: 省作累.17)

17) 이외에도 8164-亹: 1018-�: 1027-㚔: 2117-逐: 2123-冊: 4041-剎: 7127-

沖: 9003-甾: 9053-亥: 8328-咲의 해석에 보인다. 이외에도 다음처럼 “省形”

이라 한 예도 보인다. “2123-冊: 編簡也. 古作�, 古者施之於臣下而已, 後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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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訛字: 잘못된 자형에 대해서는 “訛作”나 “某之訛(也)”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① “訛作”(2例): 3021-愆, 訛作�.; 7209-㪅, 訛作三老五更之更. 

② “某之訛(也)”(4例): 8146-所: 先四畫, 戶之訛; 後四畫, 斤之訛. 其實一

也.18)

2. 자의 해석[釋義]

≪제오유≫는 ≪설문≫에 근거해 간단명료하게 해당 글자의 本義를 밝

혔다. ≪설문≫이 제1차적 근거였지만  ≪설문≫과 다르거나 본의에 대한 

더 합리적인 해설이 있으면 따로 부연 설명해 두었다. 이를 해설체계의 유

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字形 의미의 해석

(1) “某也”: “某也”라고 하여 해당 의미를 직접적으로 풀이한 경우가 가

장 일반적인데, 대표적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007-彡: 毛長也.; 1014-王: 天地之精也; 1015-忄: 與心同. 身主也. 上點, 

理也; 左右點, 性情也. 圍畫, 象心之形也, 蓋象形也.

또 다음처럼 “(與)某同”이나 “某之義”라고 한 예도 보인다.

2044-啄: 鳥食. 從口, 豖音, 兼意. 鳥之以咮啄啄, 如豕之豖豖形. 與啅同, 

又與噣通, 俱以照爲母. 

3022-諐: 愆同. 心之過, 以言道之. 侃音. 

祭享、加謚皆用之. 一長一短, 中有二編之形. 俗省作冊. 諸亻受符命於天子, 責

之以識事, 故責音. 省形.”

18) 이외에도 1133- : 8189-侏: 9092-制의 해석에 보인다.



20 中國語文學 第60輯

462

3058-云: 語辭. 古雲字. 從二, 古上字. 下象雲起之貌, 只有天在上之義也. 

分布, 故分音. 後人添畫作雲. 人言之分布, 如雲氣之分布, 故借作人之語

辭. 

(2) “某之對”: “某之對”라고 하여 해당 의미를 직접 설명하지 않고 대칭

되는 글자를 가져와 상대적 의미로써 해당 글자의 의미를 부각시켜 해석

한 경우인데, 총 19例가 출현한다.

8005-左, 右之對也; 8025-與, 奪之對; 8121-此, 彼之對; 8124-有, 旡之

對; 8142-下, 上之對; 1019-镸, 古長字. 短之對也; 1125-与, 古與字. 

奪之對; 2011-曲, 直之對也; 2122-直, 曲之對; 3111-前, 後之對; 

3142-損, 益之對; 3148-單, 複之對也; 4033-出, 入之對; 5010-今, 古

之對; 8394-可, 否之對; 9028-大, 小之對; 9137-內, 外之對; 7015-夢, 

覺之對; 7060-上, 下之對. 

(3) “某之反”: “某之反”이라고 하여 라고 하여 해당 의미를 직접 설명하

지 않고 반대되는 글자를 가져와 반대 의미로써 해당 글자의 의미를 해석

한 경우인데, 총 12例가 등장한다. 

8149-久, 暫之反; 1077-夅, 古降字. 夂, 後至之義; 而㐄是夊之反; 2040-

弱, 強之反; 2078-北, 朔方. 北者, 南之反; 3050-真, 偽之反; 4064-失, 

得之反; 6001-入, 出之反; 7121-公, 私之反; 7143-凶, 吉之反; 8415-

柔, 剛之反; 9075-偽, 真之反; 8248-利, 害之反. 

(4) “與某通”: “與某通”라고 하여 해당 의미를 직접 설명하지 않고 통용

되는 글자를 가져와 해당 글자의 의미를 해석한 경우이다.

3146-喧: 譁也. 從口, 宣音, 兼意. 與讙、嚾、諠通. 

3157-嚬: 睂蹙. 蹙睂之際, 口亦應. 頻音. 與顰、矉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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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音近義通”: “音近義通”이라고 하여 독음이 비슷한 글자는 의미가 

통한다는 이론을 가져와 풀이한 경우다. 이는 소위 “因聲求義”라 불리는 

전통적인 훈고학 방법의 하나이다. 청나라에 이르러 이러한 훈고 방식의 

운용은 극성하였는데, 顧炎武(1613∼1682), 戴震(1723∼1777), 段玉裁

(1735∼1815), 王念孫(1744∼1832), 王引之(1766∼1834) 등이 이러한 방

법을 적극 활용했다. ≪제오유≫에 보이는 예는 다음과 같다.

8140-叚: 非真. 古假字. 篆從二皮. 一體二皮, 則一皮假也, 假皮加於身, 則

所謂楦也. 加音. 與昭格之格同母, 音相近而音19)相通. 

2066-則: 常法也. 貝, 物貨也; 刀, 裁制也. 裁制物貨合於義爲法. 貝音, 俱

是全清. 然則之則亦法之類推. 又與卽字音同、義通. 

9048-奚: 小奚. 雞之大腹者善孳, 以爪抱卵之義也. 從系省, 音雛, 生相繼之

意也. 兒奴謂之奚, 眇小之義. 與何音近, 相通. 

4073-末: 木杪. 象形. ��, 故�音. 末奈之末與莫母同、義通. 

(6) “某有某之義”: 이는 소리부[声符]가 같은 글자로 구성된 글자들은 

같은 의미소를 가진다는 원리에 의한 해석으로, 심유진이 한자의 소리부가 

갖는 의미 표현 기능에 주목하였음을 보여주며, ≪제오유≫에서는 “某有某

之義”라는 형식을 사용하였고, 보통 다음과 같이 그 뒤에다 “音兼意”를 덧

붙여 두기도 했다.

9072- 傀：夭貌. 人義. 鬼有可�之義, 音兼意. 

이외에도 ≪제오유≫에 보이는 이러한 유형으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包有圓大之義”(匏); “甬有聳出之義”(勇); “莫有大字之義”(募); “庚有續字之

義”(庚); “占有一定之義”(佔); “奴有大字之義”(努); “丁有必着之義”(叮); 

“儿有行之義”(灮); “采有分辨之義”( ); “曲有縮小之義”(㑋); “八有分離之

19) “義”의 오자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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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绤); “啻有啇字之義”(啻); “弗有違戾之義”(咈); “殳有夷去草之義”(癹); 

“門有開口之義”(問); “弋有必捉之義”(必); “夭有矯其頭頸之義”(走); “八字

蓋有易分之義”(分); “冓有相對酬酢之義”(講); “有坼開之義”(殹); “蓋肖有少

刮之義”(削); “氐有墜落之義”(低); “冓有兩相見之義”(覯); “卷有閉卻之義”

(倦); “俊有巧黠之義”(㕙); “冓有相交之義”(媾); “庚有續字之義”(庚); “從

戌, 有悉字之義”(咸).20)

2) 파생의미의 해석

≪제오유≫에서는 해당 글자의 자형 의미를 제시한 동시에 이로부터 파

생된 파생의미나 파생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단어들의 내원에 대해서도 적

극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이 책이 갖고 있는 실용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8133-胥”의 해석을 보자. “서로[相]라는 뜻이다. 許慎은 게젓

[蟹�]을 말한다고 했다. 黃公紹는 게의 살을 하나하나씩 해체할 수 있다

고 했는데, 아마도 게의 다리를 하나하나씩 해체할 수 있다는 뜻일 것이

다. 疋가 독음인데 모두 全清音이다. 옛날에는 서로 연좌하여 형벌을 받기

도 했는데, 이것을 두고 ‘胥靡’라고 한다. 서로 무리를 지어 부역에 나아갔

는데, 그래서 ‘胥匡’이라고 할 때의 胥가 나왔다. 胥는 서로[相]라는 뜻인

데, 相은 目이 의미부이다. 그래서 胥字의 胥로 변하게 되었다. 무릇 글자 

중 옮겨가 독음과 의미를 생겨나게 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나비[蝴蝶]는 

쌍을 지어 날아다니므로 또 나비[蝴蝶]를 일컫는 이름으로도 쓰였다. 또 

且와 통용되기도 하는데, 어기사이다.”21)

20) 이 밖에도 “5012-浸”의 해석에서 “漬也, 又曰漸進也.……侵字則以侵伐, 亦人之

事爲註. 駸, 馬步不絕, 亦漸進之義. 綅、梫、㾛俱是該聲.”라고 하여, “侵”과 同

源 관계에 있는 글자들의 의미를 연계시켜 설명했다. 또 “8439-夸”의 해석에

서도 “大也, 奢也. 從大, 會意. 亏音, 以亏爲音, 未詳. 夸大者, 其言易過, 故過

音. 誇, 大言, 蓋與夸同, 而爲轉註; 侉同誇、恗, 自大, 蓋與夸同, 而爲轉註. 姱, 

好也, 蓋與夸同, 而爲轉註.”라고 하여 誇, 誇, 恗, 姱 등을 연계시켜 설명했다.

21) “8133-胥: 相也. 許慎曰: 蟹�. 黃公紹曰: 其肉疋疋解也, 蓋其足個個可解之義

也. 疋音, 俱是全清. 古者相隨坐爲刑徒, 此所謂胥靡也. 成羣赴役, 故爲胥匡之

胥. 胥, 相也, 相從目, 故轉爲胥字之胥. 凡字之轉生音義, 此類甚多. 蝴蝶雙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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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胥”는 다의어로, 게젓[蟹醢], 돕다[助也], 기다리다[侍也], 서로[相也], 

죄를 지은 사람[刑徒人], 연좌되다[胥靡], 쇠줄로 매는 형벌[繫鐵鎖刑], 다

[皆也], 비축하다/쌓다[儲胥], 벼슬 이름[胥吏], 나무 이름[樹名], 나비[蝴

蝶], 어조사(語助詞) 등의 뜻으로 쓰인다.22) 그러나 ≪설문≫에서는 “胥”에 

대해 “게젓[蟹醢]”의 의미만 해석했기에, 이후 발생한 다양한 파생의미 및 

“胥”로 구성된 어휘의 의미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았다. “胥”는 원래 肉이 

의미부이고 疋가 소리부인 형성구조인데, 게[蟹]는 다리[疋=足]가 많은 갑

각류이고, 그 때문에 게젓을 만들기에 적합하며23), 그렇게 본다면 疋는 의

미부 겸 소리부 역할을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심유진은 “胥”자에 

“서로[相]”라는 의미가 있음을 특별히 언급했고, “서로”라는 의미를 “胥”자

의 주요 파생의미로 보았으며, 이로부터 “胥靡[연좌]”나 “胥匡[바로 잡다]”

는 물론 “胥”자의 다양한 의미 파생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던 것이다.

≪제오유≫에서는 파생 의미나 파생 어휘를 비중 있게 분석했는데, 그 

과정에서 활용했던 주요 형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或曰”: ≪제오유≫에는 총 55예의 “或曰”이 출현하는데, 그중 24예

가 의미 해석과 관련되었는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002-丶: 小黑也. 象形. 有自小漸大之義. 漸音. 丶之爲點, 後人之層加也. 

或曰與主通, 而主之點尖頭直上, 與釘相混; 而釘之點圓而無角. 

1080-巠: 本作㸒.……或曰�, 北方生水之. 

1083-壬: 挺本字. 拔也.……或曰從士, 拔類之義也.24)

故又爲蝴蝶之名. 與且通, 爲語辭.”

22) 金赫濟, ≪明文漢韓大字典≫, 明文堂, 1991, 1137쪽.

23) 谷衍奎, ≪漢字源流辭典≫, 語文出版社, 2010, 691쪽. 

24) 이외에도 다음의 예가 있다. 1087-�: 和也, 以皿食囚也. ……或曰取日㬉之義, 

宜從日. 1160-廴: 長行也, 或曰徐行. 1167-�: 虎豹之屬. 獸之淺毛者, 象形. 

或曰從肉, 獸也. 1197-戠: 歛也. 或曰義闕, 或曰本埴字. 2036-革: 變也. ……

或曰�羊之皮去毛而肋見, 迂泥難通. 2039-籥: 樂器. ……或曰量器之龠、樂器

之籥, 其訓各異, 何也? 3035-言: 道意之聲也. ……或曰從䇂、從口, 䇂, 愆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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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又曰”: ≪제오유≫에는 총 23예의 “又曰”이 등장하는데, 그중 의미

해석과 관련된 것이 20條이고 나머지 3例는 독음의 해석에 관한 것이다.

7216-冥: 暗也.……又曰十六日而月虧. 

8049-士: 四民之首.……又曰其才可以需用於世, 故事音. 

8118-朱: 赤也.……又曰鑽木生火, 中一畫即所鑽之木也. 朱生於木中, 中音, 

俱以�爲母.25)

(3) “一說”: “一說”이라는 형식으로 설명한 예는 총 2例가 보인다.  

寓戒餙之義, 䇂音. 又或曰從二、從舌, 二, 古上字, 言出於舌上也. 4080-疋: 記

也. 古訓甚多而漸晦. 或曰足也, 以形相似也; 或曰同胥, 又曰同匹, 以古多通用

也; 或曰與雅通, 以畫與正相似也, 皆近傅會, 不可從. 5055-淹: 浸也. ……或曰

奄有急之義. 7045-童: 幼也. ……或曰有罪之孥爲童, 與僮通. 從辠省. 7210-嬰: 

孩也. 連二貝, 頸飾也. 或曰男曰孩, 女曰嬰; 或曰與膺通. 8022-豆: 古食肉器. 

……或曰猛羞, 羞音. 8388-周: 匝也. 卽天地周旋. 或曰周者不出於口, 或曰爲菹, 

給口食之義, 皆泥而難通. 8389-巢: 鳥巢. 從巛, 從臼, 從木. ……從臼、從曰同, 

或曰在穴曰窠、在木曰巢窠之果. 只取其音, 不論其木. 8398-我: 己穪. 我字, 
訓詁愈多而愈晦, 乃參以己見而爲之說, 曰: 從戈、 , 或曰古殺字, 蓋以戈�
人之義爾. 8404-巴: 蜀之郡名. ……或曰其意尾也, 而不載經傳. 8410-求: 乞

也. 或曰與裘通, 象皮毛之形. 8434-冓: 對交形也. ……或曰其, 箕屬, 與此字畫

偶相近之. 9053-亥: 辰名. 豕、亥俱是象形. 或曰十月微陽接盛陰, 象裹子咳咳

之形. ……或曰亥子屬水, 於是日可知魚収, 仍以開市. 9115-咳: 欬嗽. 通作欬. 

或曰胎孕之女善咳. 9130-疑: 惑也. ……或曰古作�, 兩人俱大, 均敵無差, 爲

疑惑之義. 

25) 이외에도 다음의 예가 있다. 8162-亞: 次也. ……又曰古堊字, 塗墻之際, 掌紋

成亞, 彼此一般, 而自有次第也. 1031-屰: 有�兵也. ……又曰古㦸字. 與�不同. 

1036-刂: 同刀. ……又曰斬伐之際到其所, 故到音. 小船之謂刀, 形相似也. 2064 

-刻: 鏤也. 又曰豕跡也. 2113-莫: 日晚. ……又曰草名, 當以旲爲音, 旲音. 

3039-面: 顏前. ……又曰易見者, 面也, 故見音. 3050-真: 偽之反. ……又曰直

人爲真. 4002-一: 數之始, 物之極也. ……又曰: 千百字形皆出於此. 4051-吃: 
口難. ……又曰乞與氣之上同畫, 相通. 4080-疋: 記也. ……又曰同匹, 以古多通

用也. 5012-浸: 漬也, 又曰漸進也. 9021-才: 人有可用之能也. ……又曰才是草

木始生之形, 故有䜛字義, 與䜛通. 9039-台: 我也. ……又曰是胎古字. 9130-疑: 

惑也. ……又曰�, 矢字, 從子, 從止, 㓜子多惑, 矢音. 7046-蒙: 覆也. ……

又曰冖、一, 理未明之貌. 8111-夭: 草木猛貌. ……又曰未終天秊曰夭, 蓋上畫

斜也. 8227-儒: 碩德. ……又曰區別古今之人也.



18世紀 朝鮮 字書 ≪第五游≫의 體裁 硏究(河永三) 25

467

1018-�: ……一說宜從术, 而省作木. 

2104-叔: ……一說宜作俶. 

(4) “類推”: “類推”는 ≪제오유≫에서 파생의미나 파생어를 설명할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던 용어인데, 모두 96例가 출현하며,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1012-阝: 與阜同. 或作⻕. 土山, 象形. 蓋山之無石者. 土厚, 故厚音. 阜財

之阜, 盛也; 孔阜之阜, �也, 皆可類推. 寺名之香阜、蟲嗚之阜螽, 亦是

大義. 紈是山字橫側之形, 見阜註. 

1019-镸: 古長字. 短之對也. 古解甚多, 而皆迂泥不通. 以篆觀之, 則蓋毛髪

綿延之形. 久遠、常永之義, 皆可類推. 髪長則有灮, 故章音. 

1046-枼: 或曰卽葉字. 從世, 象木葉交疊之形, 疊音. 一世謂之葉, 可類推. 

會意也. 

(5) “某之訛”: “某之訛”라고 풀이한 경우도 총 4例 등장한다.

8146-所: 本作所. 處也. 先四畫, 戶之訛; 後四書, 斤之訛. 其實一也. 戶謂

戶之材也, 以斤伐木, 其聲如所. 與許通, 故伐木許許. 斤之着木, 必有當

處. 戶音. 

8189-侏: 侏儒. 蓋容貌短小之貌. 人義, 朱音. 俗以梁上短柱爲株檽, 株檽之

訛也. 

9092-制: 天子之言曰制書. 從刀, 刪改之意, 蓋慎重也. 以篆畫則未音, 音不

叶, 或朱之訛耶, 以朱則俱以�爲母. 

7044-同: �也. 或曰, �, 冃之省; 或曰重覆之形, 皆近傅會. 本作仝, 亼, 

古集字, 從入、從人, 通用, 集口所以�也. 今之�似是亼之訛. 以工爲音, 

則工之上畫闕, 又必有訛誤而然也. 

3) “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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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오유≫에서는 해당 글자의 의미를 잘 모를 경우에는 억지 해석하지 

않고 “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해석에 대한 신중함을 보이기도 했는데, 

총 2條가 등장한다.

1065-彔: 或曰古稑字, 或曰禾麥下垂之形, 或曰刻木彔彔, 皆近傅會. 且字畫

增減不一, 不可臆斷, 姑闕之. 

1169-丄: 爲字之頭, 故頭音. 義闕, 蓋不成字也. 

이외에도 “不可臆斷, 姑俟知者” 등의 표현을 통해 해석에 대한 신중함

을 기하기도 했는데, 7142-凰, 9119-啼, 4080-疋, 2064-刻, 4038-刮, 

9058-來, 7042-強, 9130-疑 등과 같이 총 8例가 등장한다.

3. 자음 해석[釋音]

≪제오유≫에서는 독음의 유래에 대한 해석을 특별히 강조했는데, 독음

을 풀이할 때에는 가능한 한 同音字나 音近字로써 그 유래를 설명하였으

며, 이를 통해 難讀字의 독음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이러한 방식은 사

실, ≪釋名≫ 이후의 “聲訓” 전통을 잘 전승한 것이라 하겠는데, 그는 다

음과 같이 말했다. “독음의 해석에서, 이전 학자들은 대부분 이를 소홀히 

하여, 단지 어떤 글자가 어떤 독음이라고만 했지, 그 독음이 왜 그런 의미

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런즉 어찌 글자 만들 당시의 본래 의미를 

밝혔다고 할 수 있겠는가? 여러 학자의 중요한 연구를 한데 모으고, 아버

님 자신의 뜻을 참고하여, 널리 통용될 수 있는 책을 만들고자 했다. ≪三

韻通考≫에 수록된 글자를 따라서, 한 글자 한 글자씩 그 의미를 해석하

였고, 의미에 근거해 독음을 달아 해당 聲類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독음이 어려운 글자에 대해서는 모두 字母로써 추론했고, 字母가 

다른 글자는 간혹 清濁으로 주석을 달거나 七音으로 변별하기도 했다.”26)

26) “至於音釋, 則前輩率多略之, 只言某字之爲某音, 不解某音之爲某義. 則是豈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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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국과는 달리 한자의 독음을 잘 알 수 없었던 한국인들에게 의미와 

독음을 연계시킴으로써 독음을 자연스레 연상시키고자 하였던 적극적인 

조치로 보인다. 독음을 풀이하는 데 동원된 몇몇 장치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清濁

이는 聲母의 清濁(성대 진동의 유무)을 가지고 설명한 것으로, 次清(5

例), 全濁(4例), 不濁(1例), 不清不濁(7例) 등의 자질을 사용하여 설명했는

데, 대표적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次清: 7002-享: 亨, 上下均平, 故平音, 俱是次清也, 烹亦次清音.27)

② 全濁: 1081-褱: 眔音, 俱是全濁也.28)

③ 不濁: 1054-夋: 允音, 一次清, 一不濁, 諧聲. 

④ 不清不濁: 2041-易: 難易之易、變易之易, 東人雖作二音, 而俱以喻爲母. 

字義則一串可解. 日月皆爲其音, 而俱是不清不濁也.29)

2) 七音

발음부위의 차이에 따라 聲母를 7부류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 牙、舌、

唇、齒、喉、半舌、半齒音이 그것이다. ≪제오유≫에서는 이중 半舌音을 

제외한 6음이 동원되었으며, 대표적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牙音(11例): 8147-丫: 如牙形, 牙音.30)

字之本意也哉? 將欲蒐輯諸家要語, 參互已意, 彚成一通之書. 而一從≪三韻通

考≫字數, 逐字解義, 因義附音, 蓋該聲類.” “因而對於其音難解字, 皆以字母推

之, 而對字母不同者, 則或以清濁註之, 或以七音辨之.”(沈來永, <跋>)

27) 이외에도 1054-夋: 7169-卿: 9110-吹: 8313-吼의 해석에 보인다. 

28) 이외에도 4026-偈: 5041-咸: 7042-強의 해석에 보인다. 

29) 이외에도 2106-若: 3125-原: 3129-吝: 7131-凝: 8199-侮: 8386-堯의 해석

에 보인다.

30) 이외에도 1099-夅: 1128- : 4014-曰: 5010-今: 6009-劫: 7006-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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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舌音(1例): 3165- : 日始出也. 一, 地也, 日出地上, 會意. 地音, 俱是

舌音. 

③ 唇音(12例): 8034-麻: 麻字木音, 俱是唇音也.31)

④ 齒音(33例):　1070-丮: 持音, 俱是齒音也.32)

⑤ 喉音(1例): 8171-伊: 維也. 人義, 尹音, 俱是喉音也. 

⑥ 半齒音(1例): 8081-耳, 故入音, 俱是半齒音也. 

3) “或曰”

≪제오유≫에는 “或曰”이 모두 55例 출현하는데, 그중 釋音과 관련된 

것은 8條이다.  

1009-氵: 與水同. 天一生也.……或曰凖音, 此義也, 非音也. 

2064-刻: 鏤也.……或曰亥音, 而音不叶, 姑俟知者.33)

4) “又曰”

≪제오유≫에는 “又曰”이라 한 것이 총 23例 출현하는데, 그중 釋音과 

관련된 것은 3條이다.

4005-日: 太陽之精.……又曰一理在中, 故一音. 

1197-戠: 歛也.……又曰音職, 又音熾. 

2050-俗: 習也.……又曰轉相習, 故續音. 

7083 -㑋: 8433-禺: 8312-呀: 8320-咎의 해석에 보인다.

31) 이외에도 8143-丕: 8165-仆: 1068-�: 1166-微: 3040-扁: 3127-反: 4048-

匹: 8436-无: 9100-勱: 7033-風: 8308-否의 해석에 보인다.

32) 이외에도 2002-卽: 2034-赤: 2048-作: 2086-唶: 2114-卓: 3018-專: 3041-
全: 3108-刪: 3135-哂: 3175-兟: 3177-戔: 4004-節: 4054-咥: 4058-啐: 

4080-疋: 6024-噆: 7123-冢: 7170-叢: 7199-桑: 8206-倅: 8208-借: 8365 

-嗾: 8374-噣: 8385-兆: 8387-焦: 8397-沙: 8422-椒: 8437-宁: 8446-処: 

8451-虒: 9023-世: 8249-初의 해석에 보인다.

33) 이외에도 3032-臣: 3166-片: 7042-強: 7068-况: 7206-牆: 8134-居의 해석

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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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俗音”

“俗音”이라 명기한 것이 1例 보인다. 

8395-哥: 兄也. 通作歌, 亦作謌. 詠也, 詠歌之際, 聲之出口, 其形如可, 而

又如可, 蓋長引之形也. 聲自喉中出, 加欠, 見欠註. 永言, 故加言, 皆會

意. 可音. 呼兄以哥, 蓋俗音也.

4. 引證

이는 논증을 위해 다른 사람의 학설이나 문헌 등을 인용한 것을 말하는

데, 다시 引書, 引通人說, 引古訓, 引東俗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引書

문헌을 인용한 것으로, ≪제오유≫에 인용된 문헌은 다음과 같다.

① ≪詩≫(2例): 2104-叔: 季父.……又拾尗之義, ≪詩≫所謂“九月菽苴”者

也; 2113-莫: 日晚.……又曰草名, 當以旲爲音, 旲音. ≪詩≫曰: 言采其

莫. 以暮字音, 渾稱故也.34)

② ≪書≫(1例): 3087-僝: 見也. ≪書≫曰: “方鳩僝功”. 人義, 孱音. 

③ ≪易≫(2例): 1113-卝: 與草同. 百卉之總名, 蓋從屮之衆多. 萬物中最初

生者艸, 故初音. ≪易≫之屯, 次於乾坤, 此可知也, 見屯註.35)

④ ≪大學解≫(1例): ≪大學解≫는 ≪제오유≫의 저자인 沈有镇의 저작으

로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전하지 않는다. “1126- : 學字之上. 受教

34) 이외에도 ≪詩註≫를 인용한 것이 1例 보이는데, 이는 주희의 ≪시경집주≫를 

말한다. “2119-戚: 斧也, 蓋戈垂刃之形. 尗音. ≪詩註≫ 曰: 戚戚猶親親也. 親

與戚皆以清爲母, 有通用之義, 故爲親戚之戚, 又與戚通.”

35) 이외에도 1141-彑의 해석에서 ≪易≫이 인용되었으며, 또 ≪周易≫이라고 한 

경우도 1例(8436-无) 보인다. 이외에 ≪易卦≫라고 한 경우가 1例(1126-

)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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也. 愛廬子≪大學解≫曰: 大學之所學者, 大也. 學字上從 绰, 下從字, 蓋

小子成立爲人, 而後始學大焉. 子字, 小兒並腳爲一之形, 蓋畏風氣而以褓

裹合也. 長而成人, 則子變爲人, 而一理尚蒙, 其形爲 纶. 爻者, 心效聖賢, 

此內工夫也; 左右 , 古掬字, 兩手尊奉之義, 此外工夫也. 所謂內外交修

也. 如是而日久, 則一理漸爲開明, 一朝豁然貫通, 則一理之兩端所蒙者, 

皆舉而爲一. 爻與掬是工夫時事也. �同過祭之蒭狗, 學字中所餘者爲大字

而已, 此所以學而知之, 與生知同爲大人.” 

⑤ ≪韻補≫(1例): 8176-似: 肖也. 同異之別, 亦人事. 以音, 出≪韻補≫. 

≪韻補≫는 송나라 吳棫(약 1100∼1154)이 지은 5권으로 된 저작인데, 

宋明 이후 고대 음운학 연구의 창시작으로 알려졌다. 그는 音訓과 고대 

韻文에 근거해 고대 시기의 “韻補”에 대해 논의하여 고대인들의 用韻이 

너그러웠으며 古韻에는 通轉의 습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⑥ ≪史記≫(1例): 8157-事: 由也. 從之, 從史. ≪史記≫中所說“去者, 事

也.”史音, 兼意. 

⑦ ≪淮南子≫(1例): 1050-咼: 俗喎. 口戾, 會意. 冎音. 與和通. ≪淮南子≫

“和氏”謂之“咼氏”. 

⑧ ≪老子≫(1例): “2133-嗇: 愛惜. 古作�.……≪老子≫所謂‘治民事天莫如

啬’者, 此也.” 또 구체적 명칭 없이 “道經”이라고만 밝힌 경우가 1例 보

인다. “7072-亭: 舍也. 從高省, 下從丁, 有獨立高出之義. 丁音, 兼意. 亭

亭類推. 道經亭毒之亭, 所鐘之義也; 亭午之亭亦類推.” 

⑨ ≪楚辭≫(1例): 3045-曼: 路遠也. 望遠, 故從橫目. 遠, 故仍有長字之義. 

≪楚辭≫曰: “蛾睂曼只”. 轉爲美義, 故從又, 又卽手, 蓋以手冶容也. 冒

省音, 俱以明爲母. 

⑩ “字書”(7例): 구체적 명칭 없이 “字書”라고만 하였다. “1029-壴: 陳樂. 

象簴上懸鼓之形. 樂之處所, 故處音. 從屮, 從豆, 象簴形. 而字書屬土部, 

非.”36)

⑪ ≪姓氏譜纂≫(1例): ≪姓氏譜纂≫은 明나라 李日華의 저작으로, 7권이

며, 明 崇禎(1628∼1644) 刻本, 浙江巡撫采進本 등이 전한다. 이후 明 

魯重民이 補訂하고 明 錢蔚起가 校正한 7권 6책 본이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古古6-45-53)에 소장되었다. “8458-母: 鞠我之稱……母丘、

36) 이외에도 2028-服: 2042-隻; 3032-臣; 8136-揆; 9039-台; 9058-來 등의 

해석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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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將俱是覆姓, 見于≪姓氏譜纂≫.”37)

2) 引通人說

이는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인용한 것으로, 다음의 것들이 보인다. 

① 許慎의 학설(1例): 8133-胥: 相也. 許慎曰: 蟹�. 黃公紹曰: 其肉疋疋

解也. 其足個個可解之義也. 疋音, 俱是全清. 古者相隨坐爲刑徒, 此所謂

胥靡也. 成羣赴役, 故爲胥匡之胥. 胥, 相也, 相從目, 故轉爲胥字之胥. 凡

字之轉生音義, 此類甚多. 蝴蝶雙飛, 故又爲蝴蝶之名. 與且通爲語辭. 

② 李陽冰의 학설(1例): 1039-頁: 頭也. 從�, 古首字; 從人. 古以纈爲音, 

而李陽冰謂當以首爲音. 

③ 黃公紹의 학설(1例): 8133-胥: 相也. 許慎曰: 蟹�. 黃公紹曰: 其肉疋

疋解也. 蓋其足個個可解之義也. 疋音, 俱是全清. 古者相隨坐爲刑徒, 此

所謂胥靡也. 成羣赴役, 故爲胥匡之胥. 胥, 相也, 相從目, 故轉爲胥字之

胥. 凡字之轉生音義, 此類甚多. 蝴蝶雙飛, 故又爲蝴蝶之名. 與且通爲語

辭. 

④ “唐人”說(1例): 唐人은 다음의 “東人”과 대비하여 중국인을 일컫는다. 

“8008-謠: 徒歌也. 無度曲聲節, 而但搖曵作聲, 故謂之童謠. 亦作䚻, 唐

人謂徒歌曰肉聲, 故從肉、䚻, 該聲. 䍃亦該聲.” 

⑤ “東人”說(1例): 東人은 “唐人”과 대비하여 조선 사람을 말한다. “2041-

易: 變也. 從日, 從月, 會意. 周易之易類推. 仍爲難易之易. 日月之一日

一變, 蓋必然之理, 爲難易之易類推. 難易之易、變易之易, 東人雖作二音, 

而俱以喻爲母. 字義則一串可解. 日月皆爲其音, 而俱是不清不濁也.”

3) 引古訓

출전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古訓”이나 “古解”라고 한 경우가 보인

다.

① “古訓曰”(7例): 2018-尗: 菽本字. 尗, 古訓曰山頂; 3125-原: 平原.……

古作�.……彖宜作音, 而古訓曰義闕.38)

37) 이외에도 “8067-父”에 대한 頭註에도 “主父, 宰父, 夏父, 俱是複姓. 見于≪姓

氏譜纂≫.”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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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古解曰”(1例): 1018-�: 古解曰: 指大木擊人, 蓋從乂, 左右揮擊之形, 

而其音察. 以是則一點無去處, 篆亦有點, 則宜作�, 而然則無木擊人之義. 

且术從木, 中間必有訛誤處, 或各字而然耶. 殺字亦從�, 而成音; 若從�, 

則殺音, 從何而生耶? 古人皆曰未詳, 不�臆解. 一說宜從术, 而省作木. 

4) 引東俗

“東俗”은 당시의 朝鮮 風俗을 말한다. 이러한 에는 1例에 불과하지만, 

조선인으로서의 沈有鎮이 당시 자신이 살던 조선의 상황으로써 글자를 해

석한 예에 해당한다. 

2027-木: 樹木. 象木之中立, 有枝榦之形也. 且上象春氣之上升, 下象秋氣之

下降. 獨立, 故獨音. 木屬字近千字, 太半木名, 各有其性, 亦各有其用處. 

而東俗眠食外㪅不一分費心, 有書而不識, 其某字有目而不知, 其爲某木

字, 書牛之經傳, 生物越之章甫, 不無譏祼之嫌, 而可喞也. 

5. 其他

이상의 체재 외에도 ≪제오유≫에 반영된 몇 가지 특이사항을 지적하고

자 한다. 먼저, 避諱에 관한 것으로, ≪제오유≫에는 “旦”과 “懌”에 대해 

원으로 테두리를 씌워 등과 같이 처리해 두었다.39) ≪目錄≫ “人音類” 

(2a)에서 “旦”에 대한 頭注에서 “諱”라고 밝혀 놓았다. “旦”은 조선 태조 

李成桂(1335∼1408)의 諱이고, “懌”은 조선 제11대 임금인 中宗(1448∼

1544)의 諱이다. 이외에도 “爲”, “伴”, “決” 등에서 缺筆 현상이 보이는데, 

이것이 避諱과 관련되었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중국 字書에서 말한 필획의 수가 조선에서 통용하던 필획수

가 불일치할 경우, 특별히 설명을 덧붙여 두었다. 예컨대, “7027-蟲”의 해

석에서 “書或從六畫, 從五書爲可.”라고 하여 虫을 중국의 자서에서 6획으

38) 이외에 3148-單: 4080-疋: 2116-斥: 9130-疑: 8111-夭의 해석에 보인다.

39) <目錄>의 “人音類”(2a) “旦”의 頭註에서 “諱”라고 명기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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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았지만 5획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며, “3032-臣”의 해석에서 “臣似

爲七畫, 而字書皆從六畫, 竪畫及下一畫相連故也.”라고 하여 중국의 자서에

서는 6획으로 보았지만, 자신은 7획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

러한 문제는 한중 한자 간에 지금도 존재하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필획의 확정은 특히 검색과 관련된 문제로, 각종 사전의 편찬이나 정보교

환용 한자 코드를 정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 지금까지도 한

국, 중국, 일본 등 한자문화권에서 통일이 필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리고 조선 고유한자와 조선에서만 따로 쓰이는 字義에 대해서도 언급

한 것이 보이는데, 한국 한자 연구에 참고 자료가 된다. 예컨대, “2036-

刀”를 설명하면서, 舟가 의미부이고 刀가 소리부인 “舠”字를 언급하면서 

거룻배(小船)가 그 의미라고 특별히 밝혀두었는데, 이는 저자가 한국 고유

한자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또 “2007－勺”의 해석40)에서 언급

한 “夕(샤)”는 한국에서만 쓰이는 고유 양사인데, 이는 “合(홉)”의 10분의 

1을 지칭한다. 그래서 ≪行用吏文≫에서는 “李晬光이 이르길, 10龠을 合이

라 하고, 10合을 升이라 하는데, 혹자는 10勺을 合이라 하기도 한다. 지금 

세속에서는 龠을 夕으로 쓰는데, 근거가 없어 보인다. 아마도 勺字의 오기

가 아닌가 싶다.”41)라고 했다.

또 “4073-末”의 해석에서 “末奈의 末은 莫母와 같고 의미도 같다”42)라

고 하여 한국어의 용례로 末의 의미를 해석했는데, “末奈”는 “끝내”라는 

이두식 한국어이며, 그래서 末에는 “없다”는 뜻이 있으며, ≪四聲通解≫

(上75a)에서도 “없다는 뜻이다. 멀다는 뜻이다.(無也, 遠也.)”라고 풀이한 

바 있다. 또 “1098-厶”의 해석에서 “私와 통용된다. ……北道에서는 禾主

人을 私主人이라고 하며, 그래서 禾를 더하여 私로 쓴다.”43)라고 했는데, 

40) “飲器. 所抱者, 只一略小之器也. 今文書中‘十夕爲一刀’之夕, 此字之變也. 略音. 
指事.”

41) “李晬光曰: 十龠曰合, 十合曰升, 或云十勺曰合. 今俗以龠作夕, 似無理. 蓋勺字

之誤.”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편), ≪韓國漢字語詞典≫제1冊, 1997, 1006쪽.

42) “4073-末: 木杪. 象形. ��, 故�音. 末奈之末與莫母同、義通.”

43) “1098-厶: 與私通. 自營而爲�, 其心邪曲, 故象形. 毌論公私, 心有所思, 故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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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主人”은 “조선시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벼슬아치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공물을 대신 바쳐 주고 그 값을 몇 배로 받아먹던 큰 장사아치”

를 말한다.44) ≪朝鲜王朝實錄≫에서도 “외방(外方) 사람이 서울에 와서 私

主人에게 入接하여 방납하는 자가 있거든, 먼저 官員을 추핵하고 다음에 

그 사람을 징계하도록 하라. 법이 서고도 행해지지 않으면, 변방을 충실하

게 하려 하더라도 되겠는가?”45)라고 한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한국어에 “禾主人”이라는 단어는 남아 있지 않지만 “私主人”은 바로 “禾

主人”에서부터 왔음을 알게 해 준다.

마지막으로, “1126- ”의 풀이에서 “……舉字의 윗부분과는 다르다”라

고 하였고, 또 “1127- ”의 풀이에서도 “게다가 舋나 � 등과 통용된다”

라고 하는 등, 형체가 유사한 글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충 설명을 덧붙

여 한자 학습과 사용에 구분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각종 異體字 등에 

대해서도 주석을 달아 두었는데, 당시의 자형 연구에 도움이 된다.

Ⅲ. 결 론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18세기 말 조선의 沈有鎭(1723∼미상)이 편

찬한 현존하는 가장 체계적인 조선 최초의 한자 자원해설서라 할 수 있는 

≪第五游≫의 체재에 대해 논의했다. 자원에 관련 연구서가 많지 않은 조

선 시대의 대표적의 하나이자,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오

유≫를 이해하려면 모든 字書의 연구가 그러하듯 이의 체재를 체계적으로 

밝히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작업일 것이다.

音. 北道名禾主人曰私主人, 故從禾作私.”

44)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편), ≪韓國漢字語詞典≫第3冊,1995, 656쪽.

45) “今個司防納, 至爲猥濫, 法司當推外方人來京入借私主人, 移位防納者, 若有之, 

先推官員, 次懲其人, 可也.” ≪朝鮮王朝實錄≫(51, 中宗 19年 8月 庚子條). ≪朝

鮮王朝實錄≫에서는 “私主人”이라는 말이 총 28회 출현한다.

http://www.koreaa2z.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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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우선 ≪제오유≫ 전체 텍스트를 전산

화하였으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제오유≫의 글자해석[字

釋] 체계를 ≪제오유≫의 자형 해석[釋形], 자의 해석[釋義], 자음 해석[釋

音], 引證, 其他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과학적 통계 수치를 제시하는 한

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해석을 덧붙였다.

≪제오유≫는 자원 해석에 중점을 두어, ≪설문해자≫의 소전체에 근거

하여 분석한 원리주의적 입장이 강하며, 독음의 유래에 대한 해석은 물론 

자원 해석에서도 상당히 독특한 학설을 견지하여, 한자 해석에서의 한국적 

독자성을 보여주고 있다.46) 이러한 특성은 앞으로 동시기의 ≪六書經緯≫

나 이후의 ≪說文解字翼徵≫과 ≪六書尋源≫ 등과의 비교가 가능할 것이

며, 나아가 ≪說文≫이나 ≪玉篇≫ 등 중국의 자서, ≪篆隸萬象名義≫나 

≪新撰字鏡≫ 등과 같은 일본 자서 등 한자문화권 내의 字釋 간의 상호 

비교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이지만, 이는 다음의 연구

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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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有遊藝之訓”，“第五游，游於藝之義，書於六藝，居其第五也”。≪第五

遊≫雖然是一部手寫本的未完成稿，但其對漢字字源的解釋，反映了韓國朝

鮮時代學者解讀漢字的思維模式，凸顯了漢字在韓國使用的特點。

本文主要探討了≪第五游≫的體例。因爲≪第五游≫的體例分析，是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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究該書具體內容的不可缺少的首要工作。本文把該書的體例分爲釋形、釋

構、釋義、釋音、引證、其他等幾類敘述，竝附帶一些解釋上的意義。還爲

了提高資料的準確性和統計的科學性，本文把≪第五游≫全文作過電子化，

作成數據庫，以作本文所分析的資料。

對於≪第五游≫所堅持的以≪說文≫小篆作依據的字源分析上的原則主

意，運用音訓傳統的獨特釋音體系，富有創意性的釋構和釋義思維，本人很

希望以後與朝鮮≪六書經緯≫、≪說文解字翼徵≫、≪六書尋源≫和中國的

≪說文≫、≪玉篇≫以及日本的≪篆隸萬象名義≫、≪新撰字鏡≫等漢字文

化圈字書之間的縱向和橫向比較。

주제어：≪第五游≫，沈有鎭，≪說文解字≫，朝鮮，字源, 字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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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書影(제1쪽)


